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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제1부와 제2부를 끝마친 상태에서도 부족함은 여전하다. 내가 이 기록에서 설명하고자 한 내용은 정확하게 <일본이 다시 한반도로 침략노선의 발걸음을 디뎠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친일의 재구성’, ‘다시 백 년’, ‘일본우익의 제국주의 접근’, ‘신 보수우익을 표방하는 뉴라이트라는 친일’ 등 어떤 식으로 표현되건 간에 결론은 한 가지다. <오고 있고 일부가 벌써 왔기에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 

이는 교묘하게 포장이 진행 중이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국회 발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꺼낸다. 경악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친일이 무슨 문제인가!’는 서울 상공에서 떳떳하게 부르짖어지고 있다.

“정갑윤 의원측은 “1945년 광복은 자력에 의한 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자칫 국제화 시대에 반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국가정신과 정책 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노컷뉴스 2008.8.13)”
1948년을 건국으로 삼게 될 경우, 대한민국이 가진 정체성 정통성의 상실은 당연해진다. 독립한 지 60년 밖에 안된 신생국가는 바로 식민지 시대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갑윤은 그 의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광복은 불완전했다. 그러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항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렇다면 식민통치는 허용되고 수용된 것이 된다. 간단한 논리다. 정갑윤은 지금 ‘일제식민지배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골수까지 썩어 버린 친일분자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를 단순히 말로 반박하는 수준으로 그칠 일인가? 왜 이런 상황이 2008년 서울에서 벌어지는가?

여기 ‘왜’라는 질문에 주목해본 것이 앞선 자료들이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숨겨진 일본기획자와 그들의 사냥개인 친일매국세력의 의도 가운데 일부를 밝힌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대한민국은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신이 없는 나라에 무슨 역사를 따지고 시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다시 시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후편을 정리한다. 저변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도 모른다면, 그건 내가 이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다. 아니, 나의 생각 이전에 사실이 그렇다고 정의되어도 무방하다.

1. 천황제와 신도(神道)는 한 몸이다.

내가 이 기록을 처음 정리하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1589년 일본을 방문했던 황윤길이었다. 그 이전까지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은 해변을 노략질 하는 수준의 왜인(倭人)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침략) 전쟁의 기운’을 읽었다. 그가 그 사실을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조정에 알렸지만 그와 함께 갔던 김성길은 정치노선이 다르다는 빌미로 그의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전쟁은 없다는 것이었다. 후자가 채택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적 침탈은 국가 차원에서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다. 결국 2년 여 후인 1592.4.13 임진왜란, 즉 조일(朝日)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가 보았던 일본의 침략 의지를 메이지유신이 끝난 구한말(舊韓末)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읽었던 조선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공통되게 위정자들은 이를 믿지 않거나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경술국치를 맞게 되었다. 시대와 정신이 그 때처럼 많이 파괴된 전례는 없었다.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이었고, 임진왜란에 비해 더 강력해진 정신적 폐해가 벌어졌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많다. 국가간에는 특히 그렇다. 결과는 뻔하다. 공격하는 자와 수비하는 자 사이에서 힘이 약한 쪽, 준비가 소홀한 쪽은 반드시 큰 희생을 동반한다. 그리고 상처는 몹시 오래 간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게 된다. 일제 36년과 해방 이후 지난 63년 우리는 제국주의 일본의 망령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물론 그들은 철저하게 이를 은폐했지만, 침략을 위한 마수는 감추어진 발톱처럼 남아 있었다. 다시 전쟁 시대로 돌입했다. 이번에는 한반도 남북부 모두에서 한일전쟁, 조일전쟁이 한꺼번에 붙었다. 전장(戰場)은 일단 서울에서 먼저 형성되었다.

<친일의 재구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전쟁의 냄새를 잘 풍기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 속에서 일본의 침탈을 목적으로 하여 재 가공된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한국은 일본이 패전 이후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될지언정 다시 파시즘적 제국주의(군국주의)를 독자적으로 드높이는 건 끝났다고 읽었다. 광복은 있었지만 독립되지 못하고 분단역사로 접어든 상태에서 이 착각은 일본을 읽는 데 실패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안일했다. 그래서 황윤길이란 이름을 먼저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일본은 정녕 제국주의(군국주의)를 버렸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그렇지 않다. 서울에 대한 공략은 점입가경이다. 그들과 그들이 앞세운 사냥개들의 숫자는 늘어가는 중이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의 제국주의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바보다. 왜 그런가?

근원을 캐보는 작업은 그래서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 국가주의의 구분법으로 일본의 행태적 뿌리를 캔다는 것은 어렵다. 이건 서구적인 잣대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상상의 공동체’를 쓴 앤더슨(B. Anderson)의 구분법에서도 일본은 잘못 읽힌 구석이 있다. 그는 ‘국가의식을 수반한’ 민족주의(nationalism)란 서구 근대환경의 산물이며, 일본의 경우는 대중 민족주의(popular nationalism)와 관(官)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가운데 후자에 일본의 종교적 국가주의가 합쳐져서 관 주도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그것이 메이지유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면서 정리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 이후에도 관 주도 민족주의를 완전 포기해본 적이 없었다. 세속적 성격이 종교적인 이상론과 결합되어 나타난 일본의 파쇼 제국주의의 또 다른 두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의 전통적 종교인 신도(神道)는 여전히 명칭과 관리체계를 달리한다고 해도 엄연히 ‘국가신도’로 존재한다. 일본의 민간에서 국가적 함의가 포기된 적이 없는 신도가 남아있다. 야스쿠니(靖國) 신사가 멀쩡하게 정신적 지주로 남아 이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한다. 또한 일왕(日王)은 패전 이후에도 형식적인 지주(支柱)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실세다. 상상으로서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가 아니라 현재한 의식공동체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과정을 일본은 지금도 거치고 있다. 그것을 그저 일본의 ‘극우’(ultra-right)이며,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지가 않다.

<일본 신도(神道) 일반사항>

개요
일본의 민족신앙.

일본에서 발생하여 유교·불교 등 외래 종교·사상과 대립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일본인들의 정신생활의 기반이 되어온 민족신앙을 말한다. 나아가서 그 민족신앙을 근저로 한 국민도덕·윤리·풍속까지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역경 易經〉·〈후한서 後漢書〉를 보면 신도라는 말이 고대 중국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둘 다 일본에서의 어의와는 전혀 달라 '신도'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신도라는 말이 쓰인 가장 오래된 기록은 〈니혼쇼키 日本書紀〉의 요메이 천황[用明天皇]조의 '천황신불법 존신도'(天皇信佛法尊神道)와 고토쿠 천황[孝德天皇]조의 '존불교 경신도'(尊佛敎輕神道)이다. 여기서 신도는 당시 대륙에서 전래된 불교에 대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신앙을 가리킨다. 당시에는 신도 외에 본교(本敎)·신습(神習)·신교(神敎)·대도(大道) 같은 말도 쓰였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 신도라는 말만 남게 되었다.

신도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특정한 교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모든 생활의 중심적 행사로서 제사의 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광범한 정신현상·사회현상에 관련되어 있어 신앙·종교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도란 가설적으로 말하면 조상의 유풍을 따라 가미[神：신앙의 대상]를 받들어 모시는 국민 신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문화현상을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다.

분류
신도는 그 내용에 따라 편의상 신사신도(神社神道)· 교파신도·국가신도·궁정신도·학파신도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에 신사신도와 교파신도는 제사와 교법에 의한 분류이다. 신사신도란 전국의 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제사의례를 포함한 신앙조직적인 것을 말하는 데 비해, 교파신도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이후 교리·교법을 세워 교단을 조직한 신도 교파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교파신도는 종교로 취급되어 불교·그리스도교 등과 마찬가지로 문부성 종교국의 감독을 받았으며, 국가의 보장이나 지원을 받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신사신도는 국가의 종사(宗祀)로서 내무성 신사국에 속했으며, 1945년까지 국가의 보장 및 지원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신사신도와 국가신도의 구별이 불분명해지는데, 1945년 12월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서 발표한 신도지령에 의하면 신사신도란 민간적·개인적·일반종교적인 것을 가리키는 데 비해, 국가신도란 정부에서 보장·지원·보전·감독한 국교적인 것,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교학이라고도 할 만한 것으로, 국민에게 강요한 것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신사신도라는 말은 전국 신사의 포괄 단체인 종교법인 신사 본청(本廳)의 청규(廳規)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받드는 이세[伊勢]의 신궁을 본종(本宗)으로 전국의 신사를 숭배하고,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며 문화를 형성하는 민족의 정신적인 영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신도는 소멸되었다. 궁정신도는 가시코도코로[賢所]·신덴[神殿]·고레이덴[皇靈殿] 및 능·묘에 대한 왕실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컫는 말이다. 학파신도란 고전 등에 의해 신도이론·신도신학을 수립한 교학을 중심으로 한 것의 총칭이며, 중세에서 근세의 이세 신도, 요시다[吉田] 신도, 유가(儒家) 신도, 복고신도 등이 포함된다.

역사
신도의 원초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농경문화, 그중에서도 벼농사와 큰 관계가 있으며 농경생활이 정착하기 시작한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농경이 시작되었을 때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농경에 관련되어 행해진 제사로부터 신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구체적으로 접하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등에서 인력(人力) 이상의 서물숭배적(庶物崇拜的)인 가미의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상숭배를 신도의 근원적 신앙으로 보는 설도 있지만 모든 조상을 외경의 대상으로 본 것은 훨씬 뒤의 일이며, 대륙문화의 영향도 보인다. 다만 농경 중심의 혈연적 동족집단에서 가장(家長)이나 씨족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死後)에 정화되어 가미로서 숭배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숭배·서물숭배·조상숭배에 가미의 관념이 있다고 해서 고대인이 그 모두를 제사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가미로서 제사의 대상이 된 것은 자신들의 생활에 고마운 작용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었다. 그 가미의 영혼, 사물의 작용이 직접 그들의 생활에 관련될 때 비로소 제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대륙과의 교통도 시작되어 도교·음양도·유교·불교 등이 유입되었는데, 도교·음양도의 주술적인 면은 빨리 수용되었으나 유교·불교는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서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불교 장려책 이후 불교사원이 본격적으로 조영되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 신도에서도 신사를 건축하여 제사를 지내게 된 듯하다. 이어 중국의 영향으로 천신지기(天神地祇)의 구별도 인식되어 신기제도(神祇制度)가 정비되었다. 701년 제정된 다이호 령[大寶令]에서 볼 수 있는 신기제도의 기초는 이미 아스카키요미하라 령[飛鳥淨御原令]에서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율령체제의 정비와 함께 신기제도가 정비되어 신사제사도 정례화·국가화하여 신사가 국가와 결부되었다.

한편 8세기에는 불교가 흥륭함에 따라 8세기말부터 9세기에 걸쳐 불(佛)은 신(神)보다 훨씬 우위에 위치했으며, 신은 인(人)보다 상위에 위치하나 그래도 인과 마찬가지로 번뇌에 고민하는 중생의 하나로서 그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도 수행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후 신·불의 관계관은 변화해 10세기에 신과 불은 본래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806년의 〈신초격칙부초 新抄格勅符抄〉에 나타난 신기행정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신사의 경제적인 기반을 국가가 상당히 보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엔기시키 延喜式〉(927)를 보면 신기제도가 완성된 양상을 볼 수 있다. 10세기 후반 율령제가 흔들리자 신기제도도 혼란을 겪었고, 12세기에는 신불습합설(神佛習合說)이 발전하여 진언종(眞言宗)과 결부된 진언신도, 천태종(天台宗)과 결부된 천태신도 등의 신앙이 나타났다. 율령제 붕괴 이후 신사의 경제적 기반도 공적인 것에서 장원적인 사령(社領)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신사사령이 바쿠후[幕府]에 의해 소유권을 인정받음과 더불어 서민이 자신을 자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되찾게 되었다. 1180년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는 거병 이후 신사·신궁을 특별히 경배했다. 그는 사령의 확보를 꾀하고, 사전(社殿)의 수복·조영에 힘썼으며, 제사 의식이 법규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가마쿠라 바쿠후의 신사정책의 근본이 되었다. 그후 이세신도 사상은 대성하게 되나 남조(南朝)의 쇠퇴와 함께 쇠했으며, 전국 쟁란과 함께 각 신사 사령이 약탈되고 피폐된 신사들이 많았다. 전국 쟁란 후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신도 부흥에 힘썼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도 이를 계승했다. 왕정복고와 함께 메이지 신정부는 그 정치이념을 복고(復古) 신도사상에 두고 제정일치의 정신으로 임했다 (→ 메이지 유신). 1869년 신기관을 부흥했고, 1871년에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宗祀)로 했으며, 사가제도(社家制度)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무렵 한편에서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신기관은 폐지되고, 1889년 헌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신도는 국가의 종사로서 일반 종교와 별도로 여겨져 종교가 아닌 도덕으로 취급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신사는 내무성 관하에 두었고, 1940년 내무성 신사국으로 바뀌어 신기원이 설치되었는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국가기관으로서의 신기원은 폐지되었다. 이듬해 2월 전국 신사의 포괄 단체인 신사본청이 민간 주도로 조직되어 현재 대부분의 신사가 그에 포괄되어 있다.

일본 문화 속의 신도
신도는 일본인의 생활, 일본인적 사고, 일본 문화의 근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에서 말하는 가미에 자연숭배·서물숭배·조상숭배 등에 속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열등(劣等) 자연교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 가미는 탁월하고 신비한 능력을 갖는 존재로서 신앙상의 대상이다. 그것이 신앙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가미의 힘, 영혼의 작용이 자기 자신에게 관련되기 때문이며, 그 관련은 자기 자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신도에서는 사람도 본래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미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존재, 이 세상에 무언가의 사명을 받고 태어나게 된 존재라고 본다. 그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미이다. 신도에서 보는 가미, 그것은 생활적이며 현실생활의 신세화(神世化)를 하도록 해주는 존재이다. 자연숭배·조상숭배는 자연과 혈족에 대한 정조(情操), 자연본성적인 애착과 찬미귀일(讚美歸一)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그 자연 혹은 시조의 제사는 지연적·혈연적 공동체 생활의 신세화·통합화의 구실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도에서는 자신이 사는 세계에 입각하여 가미를 인정한 것이며 그 우주의 삼라만상을 모두 신령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다신교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커다란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출저: 포탈 엠파스 백과사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처음으로 미국에 의한 통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른바 군정(軍政)이다. 전후 미국은 일왕(日王)에 대한 처벌을 압박하면서 일본 내부의 국가신도를 없애고 신사신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국가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신사신도라 해도 일본천황의 ‘이세신궁(伊勢神宮)’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지 국가신도가 된다.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에 미국은 많은 신경을 기울인다.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 승전국 위치에서 통제하려고 한 것보다도 오히려 일본 내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장악한 셈이다. 외세에 의한 실질적 지배 통치를 처음 받은 일본은 이에 반발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며 장기적 생존을 모색한다. 동화(同和)보다는 기회를 엿보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기였다. 그 이후 일본에서도 이른바 ‘미국간첩’이란 단어는 터부시(禁忌)가 되었다. 

서울-평양 두 쪽 모두에서도 물리적 전쟁이란 상처는 트라우마가 깊었다. 1950~1953년간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는 실로 컸다. 같은 민족이란 개념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 성숙되었다가 좌우익이라는 냉전적 사고에 의해 한꺼번에 생사를 건 총부리를 겨누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미처 일제시기에서 비롯된 정신적 충격을 떠올릴 틈도 없었다. 그 망각(忘却)의 상처가 아주 오래 이어져 오며 잠복기 동안에도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친일이 기생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이른바 명확한 분단역사가 시작된 것을 한국전쟁 전후시점부터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한반도 내의 두 개 국가의 공존이 휴전-정전을 거치면서 휴화산 같은 전시상태로 놓이게 된 데는 확실히 당시 미국 소련 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냉전의 필요성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동북아시아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볼 요소도 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또한 미국간첩이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은혜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한국을 먹이고 살린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전쟁에서 도와준 것에 엎드려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익(國益)의 소재, 국제관계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는 감성적 관점이다. 그 속에서 미국은 강한 지배력과 현실정치의 개입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 식의 ‘사냥개’를 한국에 심기 시작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근현대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조가 벌어졌다. 경제 사회 교육 재정 산업 등 광범위하게 한미 간에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속에서도 친일은 있었다. 그들에겐 ‘정신’(精神)이 한반도에 이어져온 전통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었다. 그것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친일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9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친일’에는 없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다. 그들이 가진 ‘상상의 공동체’에는 항상 일본이 연결되어 있었고, 비록 한반도 내에서 살지만 그들의 정신적 고향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를 거쳐 종교적 민족주의를 거쳐 탄생한 일본의 관 주도 민족주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향수(鄕愁)이면서도 동경(憧憬), 자기비하가 마구 섞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기득권으로 자리 굳히기를 시작했다. 일본이 아닌 미국의 등에 탄 쥐새끼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그들과도 강하게 유대감을 강화해갔다.

한국과 일본이 겪은 두 개의 트라우마는 각각 형성과정과 진행, 그리고 드러난 현상이 이렇게 다르다. 그렇지만 일본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양성된 이른바 종교적 민족주의(religious nationalism)를 통해 국가신도를 유지하면서 지배층의 시스템을 보전했던 반면, 한국은 친일 친미가 뒤섞여 정체성이 모호한 비정통성만을 드러낸 정권이 이어진 극명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 대가는? 

그나마 경제발전이 있었지만 지속되는 정신적 트라우마의 시대에서 한국 사회 국가 내부의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들만의 시스템을 재정착 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2. 사냥개를 죽여야 사냥꾼이 나온다. 

우경화(右傾化). 정치 동향이 우익으로 가거나 혹은 우익적 사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에는 또 하나의 우경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사실 우파적 성향이라 표현하기도 우습다. 가만히 보면 그건 일종의 ‘국수주의’에 가깝다. 그도 ‘배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곧 주연으로 등장할 듯하다. 일본식 이기주의가 무엇인지 선보일 중심에 설 인물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고이즈미 정권에서 외상을 맡기도 했던 그가 자민당의 간사장이 되었다. 차기 총리 1순위에 오른 것이다. 아소는 거침없는 초강경 보수우파 발언으로 유명하다. 한국과는 악연이 많다.

2003년에는 일제시대 창시개명을 조선인이 원해서 했다고 하고, 2005년에는 ‘다행스럽게 한국 전쟁이 터져 일본에 도움이 되었다’고 아예 까놓고 이야기했다. 그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한 일이다. 가계를 봐도 그렇다. 후쿠오카 아소탄광을 운영한 게 그의 증조부였고 그 탄광에는 조선 징용인들의 한이 서려있다.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외손자로 지독스런 일본 우월 교육을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혈통이건 정치적으로건 일본 우익의 선봉에 설만한 인물이다. 그가 곧 총리가 될 듯하다.

일본 내각과 천황제, 그리고 신도. 이 세 가지는 일본의 우경화를 설명하는 키워드에 해당한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우경화’는 잠복기를 거치는 중이었지 절대 소멸될 대상은 아닌 ‘개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천황제 자체가 바로 일본 우경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패전 이후 일본은 형식적으로 상징천황제와 총리(내각)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천황제가 상징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최고권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추적해 보면, 패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몸을 사렸던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천황제 하의 일왕이 권력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 587~1868년까지 불교와 신도 간 일종의 혼교주의(syncretism) 속에서 사찰에 신사가 신사에 사찰이 있던 시기는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으로 깨어졌다. 그 이후 천황은 신사(이세신궁)를 중심으로 국가신도를 이끌었다. 분명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제국주의는 일왕을 중심으로 진행된 ‘천황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침략전쟁이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 남았다. 그와 함께 일본식 이기주의, 침략본성, 팽창주의도 그 뿌리를 잃지 않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일왕이 여전히 신도를 중심으로 과거의 침략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신사 참배’ 논란은 그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선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비판 받는다 하더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말은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우익이다. 골수우익은 한 걸음 더 나간다. “천황을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만들자”, “일본은 천황의 나라다” 라고 떳떳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본 우익은 살아있는 개체이며 나아가 침략노선 자체는 부인된 적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의 속성은 패전 이후 여러 차례 포장과정을 거쳤다. 즉, 약세였을 때는 선진문화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이었다가 일단 강해지면 인접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술수를 사용한다. 일본 천황제의 가장 큰 피해국가는 사실상 한국이었다. 해방 이후 지난 63년간 우리는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신적 피해를 떠나 일본은 한국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국가 전반에 일본식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심어 두었다. 박정희는 그 한 예에 불과하다. 그가 시행했던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그 모태가 일본 제국주의 군인으로의 면모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勢)가 약했다. 그들의 굴레인 미국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역량은 없었다.

이제는 다르다.

일본은 다시 팽창주의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첫 먹이감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힘에 의해 이들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문화의 힘으로 일본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들을 제어하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지금 한국은 일본의 우위에 있지 않고 문화도 마찬가지다. 일본 내부의 단합된 우익의 힘은 한국 내부에 친일매국세력에게 힘을 싣는 방식으로 내통(內通)을 통한 정신적인 와해 수순을 걷고 있다. 

왜 한국에서 일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가? 

천황제는 패전 이후 상징적인 존재로 보여진다. 일본이 대외로 보여온 모습은 그들 내부의 안정감과 마츠리(祭)같은 모습들을 통해 단결심을 심는 순기능만이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준비해온 팽창 외교의 중심에 일왕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이 미국이란 존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를 했지만, 그런 미국이 언제까지 일본을 제어할 힘을 보여줄 것인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여전히 일본은 한국을 공략하지 못한다는 테제다. 거기에는 한일 간의 일정 수준의 경제종속 구도도 한 몫을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경계는 군사부문에서 일찍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을 향한 발걸음이 지금과 같은 이른바 ‘내부로부터의 와해(瓦解)’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일본의 천황제와 신도는 ‘일본만을 위한,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의 종교’라 평가 받고 있다. 전혀 이웃과 친해진다는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편협성은 애당초 정해진 원칙이다. 경계를 푸는 순간, 즉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어막이 해체 직전에 있다. 일본기획자의 술수가 꽤나 치밀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제 일본은 본격적 침략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지난 십 년을 보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갈등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대 혼란기를 맞았고, IMF라는 희대의 국가부도 직전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개인과 집단의 희생이 동반되었다. 그 사이 정신도 피폐해졌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 내면서 일단 사회 내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중화 상태에 접어들게 했다. 사회 시대 정치 등에 무관심하게 만든 것이다. 일련의 이 과정에서 일본기획자가 침투할 요소는 많았다.

2010년 일왕의 한국 방문이 은밀히 일본 총리실과 궁내청,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기획단계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그것이 성사되게 만드는 것이 일본우익의 일관된 목표라는 것 자체가 일왕이 표면적으로 부여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하부에서 조직이 움직이는 일본식 팽창주의가 가동되었음을 입증하는 한 예에 불과하다.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것을 역사날조가 아니라 역사창조라는 명분으로 접근한다. 한국은 이에 역사의 진정성 측면만을 가지고 대응한다. 한 쪽은 변곡점이 여러 가지의 목적성을 가진 기획인 데 반해 다른 한 쪽은 방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 역사 전쟁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MB정부는 이마저도 ‘과거의 일은 제쳐두고 미래로 가자’는 순진한 발상을 보였다. 

일본의 오늘에 대한 면밀한 접근은 왜 한국에 알려지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이러한 이면의 이야기는 묻히고 난데 없이 ‘사냥개’가 움직인다. 안병직 류다. 그것은 사냥개가 가진 역할이기도 하다. 굳이 일본기획자가 떠들지 않아도 앞서 사냥의 대상물을 몰고 포획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단계다.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사냥개의 효용성에 힘이 실린다.

순진한 한국 국민 가운데는 일본은 백제의 후손이니 하면서 일본이 우리와 한 뿌리이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되었음에 역점을 두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과거’다. 현재의 일본은 전혀 그러한 과거의 동질성이나 연계성과는 무관하다. 그들이 가진 천황제와 신도라는 두 가지 중심에는 철저하게 한국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팽창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본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래서는 애당초 전쟁 속에서 전투를 해도 승산이 뻔한 실정이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힘’을 찾지 않고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내부에서 기능하는 뉴라이트와 같은 친일매국세력은 전쟁대처의 방향성을 혼란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떠든다. 일본 제국주의를 이제는 잊자고 하고, 일제 강점기 역사도 찬양할 근거가 있다고도 한다. 독도문제에서 일본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건국 60주년의 기치를 내걸면서 왜정시대를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현실이며, 그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냥개의 논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냥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를 죽여야만 사냥꾼이 등장하거나 도망간다. 

그런데 사냥개가 정작 MB정권 속에 공권력까지 가지면서 힘을 키운 상태다. 그것을 정권과 정부가 지원을 한다. 국민은 이에 대해 무지하다. 단순히 친일매국세력의 지난 60년 역사를 청산하는 것에 골몰한다. 중요한 것은 배경이다. 일본기획자의 관점에서는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냥개가 한 마리 말고도 여러 마리를 풀 수도, 심지어는 사냥개가 아니라 철갑을 두른 사냥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 시기, 사냥개는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못 잡는다면?

한 시대가 저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일본 내부의 팽창 동력은 지금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하는 풍선 속의 헬륨처럼 어디론가 극대화를 향해 간다. 그들은 미국이란 존재를 그들의 우산이면서도 굴레로 보았다. 그러나 군사적 팽창이 아닌 지금과 같은 식의 접근은 일견 역사 사회 시대라는 관점에서 해석된다. 제국주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이라 해서 이를 반대할 생각이 없다. 그들도 이익이 있다. 한국의 우경화된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내놓을 카드도 많다. 일본의 접근에 오히려 은근히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조절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분쟁을 만드는 구실도 거리낌없이 활용한다. 독도문제는 대표적이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미국이 끼어들 여지도 없다. 그것은 이른바 ‘제3국의 사안’이며,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미일 동맹의 현실이다. 

국민이 이것을 자각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금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모른다. 안다고 해도 과거 60년간 그랬듯이 그 수준으로 착각한다. 외면, 회피, 방관, 무관심도 크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정권과 정부, 뉴라이트와 친일매국세력은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밀어붙이기’. 

이 행위는 일종의 사냥개가 그 포악한 외모 만으로도 사냥감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주눅들게 해서 무장해제 시키는 것, 가장 손쉬운 강압법에 해당한다. 

일본기획자는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내 천황제 지지율은 80%에 달한다. 기회가 좋은 때이다. 고이즈미 내각 이후 후쿠다 내각이 들어섰지만 다시 한 차례 극우의 재조합은 벌어질 것이다. 그들은 패전 이후 지금까지 일왕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해 왔고 정치가 힘들어도 천황제를 통해 안정을 회복해 왔다. 그에 젖은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상징 천황제라면 좋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상징일 뿐인가? 

일본의 팽창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일단 자신들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경우 일본우익은 그들끼리의 단결을 서둔다.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복합된 ‘전쟁’이다. 일본과 한반도의 전쟁은 벌써 시작되었고, 여러 군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다. 

3. 무엇을 ‘친일’이라 하는가? <친일의 재구성> 가운데 ‘친일’을 정의한다.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푸와’를 만들어 내어 ‘푸와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그 보다는 회화 서예 조각 도예 등 전 예술분야에 걸친 작품세계로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한메이린(韓美林)의 이야기다.

“법률, 경제, 제도는 국제화하더라도 예술은 세계화하면 안 된다. 예술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중시해야 한다. 민족성을 잃어버리면 전 세계가 같아지고 세상은 무료해진다. 전 세계 예술이 모두 같아지는 날은 예술의 종말일 것이다.”
‘예술’이란 자리에 ‘민족’이나 ‘시대’ 혹은 ‘역사’를 넣어 보자. 난 이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떨어오는 걸 느꼈다. 침략 당하지 않아야 하는 본질적 이유가 떠올랐다.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그것이 침해 받는다면 어떻게든 저항하고 극복하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민족성이 필요하다.

과연 친일매국세력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이런 숨겨진 역사 의도를 알고 있을까? 

일본을 찬양(讚揚)하는 사람들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옳지 않다. 만일 역사에서 우리와의 불행한 시대가 없고, 또 그러한 일본의 의도가 없다면 평화로운 이웃으로도 남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비어 있다. 일제 강점시기 조선인은 분명 어디에도 대접 받는 신세는 아니었다. 특히 ‘불령선인(不逞鮮人, 후테이센징)’이란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 이 말이 일본이 그들의 제국주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던 조선사람을 지칭하던 보편적인 용어였다. 그 시대가 단지 ‘과거’인가? 

일본의 혼네(本音)는 ‘다시 백 년’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난 상태다. 오늘 서울에서 벌어지는 뉴라이트의 기세와 오만에 가까운 사회 국가 사안에 대한 개입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수이며 우익 연(然)하는 태도에서 감추지도 않고 드러내는 ‘친일의 이빨’은 한국의 역사 시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는 약하기 그지 없다. 사회가 이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기피(忌避)하거나 또는 일부에서는 줄서기까지 하고 있다. 이건 무얼 뜻하는가?

나는 그 ‘줄서기’에 매우 주목한다. 1948.9.22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보자. 그 속에 ‘친일’이 무엇인가 담겨 있다. 

--------------------------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특위)에 의한 친일파 규정 ( 법률 제3호 1948.9.22 공포 ) 
 
-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
-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된 자 
-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 선대의 일제 작위를 이어받은 자 
- 중추원 부의장과 고문 또는 참의가 된 자 
-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된 자 
-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 죄적이 현저한 자 
-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 지도적 행동을 한 자 
-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하기 위하여 악질 반민족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 개인으로서 악질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이를 바탕으로 다음같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든다. 
 
제1장 죄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작위를 세습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 책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나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3등급 이상, 5훈장 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력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바로 보는 한국 근현대 100년사> 제2권, 김송달, 1998.6, 거름출판사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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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벌어지는 ‘친일’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다. 경술국치 이전 상황과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약간 다르게 변형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학술을 내세우고, 정치적인 당위까지 끌고 왔지만 그렇다고 죄업(罪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천박할 정도로 일본 우익의 논리를 끌어 들인 ‘건국 60년’이라는 주장과 그들만의 축제까지도 일제강점 시대 경복궁의 ‘요사꾸라’를 즐기던 친일매국의 향연과 다를 바가 없이 보인다. 당연히 친일행위는 반민족행위이며 이들은 언젠가는 처단되어야 할 대상이다.

지금에 맞게 ‘친일’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래 개인적으로 본 새로운 친일에 대한 정의다.

1. 일본기획자와 한국 내 친일세력과 공모하여 한국의 친일세력 구축에 적극 협력한 자

2.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바를 근거 없거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선전 교육 정치활동에 사용한 자

3. 일본으로부터 ‘친일’세력의 구축이나 연구, 선전,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자

4. 일본기획자의 내밀한 요청을 수용하여 일본 내 기관 혹은 기구에 적(籍)을 두고 일본을 위해 일한 자

5. 한국 내의 친일반대세력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의 세력화 선전 등 활동을 한 자

6. 친일매국세력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자금 권력 지위를 활용하여 지원을 한 자

7.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일본 및 친일세력에 협조할 목적으로 부역을 한 자

8. 일본기획자 및 친일세력에게 자문 또는 연구에 적극 협조한 자

9. 친일에 반대하는 한국 내 시민운동 및 연구활동, 정치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금권, 직위, 공권력을 사용하여 이를 압박하는 자, 이에 협조한 자

10. 종교,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정치 기타 각 부문에서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하기 위하여 악질 반민족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 활동하고 지도한 자

11. 개인으로서 악질 행위로 일본기획자, 친일매국세력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위해를 가한 자

누가 친일을 처단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거를 잊는다’는 단어는 침탈행위를 당하는 상태에서는 부적절하다.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 한반도를 대하지 않는 한, 이 친일에 대한 정의는 현 시점에서 옳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과제는 한 가지가 남아있을 뿐이다. 과연 일본기획자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민심이 강렬하게 친일매국세력과 일본기획자라는 본질을 찾아 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일세력들의 준동(蠢動)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일차적인 <친일의 재구성> 가운데 처단해야 할 대상의 정리도 가능해졌다.

1. 이미 지난 63년간 검증된 바 있는 학설에 대해 이를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은 채 뒤집고 일방적으로 ‘친일’을 목적으로 일본을 비호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한반도 역사 연구에서 일본의 연구기금을 통해 친일과 일본 제국주의, 일제강점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저작을 통해 선전, 교육, 정치활동을 하는 자

3. 종교,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정치 기타 각 부문에서 민족정신과 신념에 배반하고, 일제강점과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선전, 저작물, 언론기고, 방송출연 등 직접 행위를 하는 자

4. 한반도 내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 시민운동, 연구활동, 정치활동 등에 금권, 직위, 공권력을 사용하여 이를 압박하는 자, 이에 협조하는 자 

5. 일본기획자와 한국 내 친일세력과 공모하여 한국의 친일세력 구축에 적극 협력한 자, 그 활동이 드러난 자

6. 일본으로부터 ‘친일’세력의 구축이나 연구, 선전,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자

7. 일본기획자의 내밀한 요청을 수용하여 일본 내 기관 혹은 기구에 적(籍)을 두고 일본을 위해 일한 자 (국적을 불문한다.)

8. 한국 내의 친일반대세력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의 세력화 집단화를 통하여 언론 등 매체나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를 훼방코자 하는 자

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무리 과거를 잊고자 한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 벌어지는 일에서 위와 같은 ‘친일이라고 떳떳하게 외치는’ 일들은 용서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결단코 응징해야 한다. 만일 오늘 그것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까지 그 일을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 민족의 독립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과연 정권과 정부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변명할 것인가? 그들 ‘친일’을 감쌀 것인가?

이마저도 그저 넘어가야 할 ‘과거’의 사안일 수는 없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에 ‘친일’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방치할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독립성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다. 

4. 제언; 주변의 ‘친일’을 찾아보라. 

오늘의 ‘친일’에 과거가 얼마나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비단 역사학자의 몫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근현대 역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주의와 그로 인한 참혹한 강점역사의 아픔을 알고 있다. 체험한 것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일제찬양파’가 고개를 쳐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일본이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과거의 일을 모두 거짓이라고 호도(糊塗)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을 ‘그저 과거의 일’로, 먼저 ‘용서한다’고 말하는 가벼움에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내일 모레가 광복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날의 의미가 퇴색되는 정권을 보고 있다. 제국주의를 다시 펼치고자 하는 일본 극우의 움직임에 오히려 동조하다 못해 거기에 줄서기 하는 적극적인 ‘자생친일(自生親日) 분자’가 늘어 난다. 역사는 차치하고 이 시대에 부끄러운 짓이다. 

급하게 자료 하나를 더 쓰게 되었다. 이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와 현실적 대응’이라는 과제로 다시 정리해볼 것이다. 

중국 선양에서 북일 간에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6자 회담이라는 다자틀의 관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추세다. 남과 북은 여전히 철저하게 소통이 막혀 있다. 과연 이러한 민족 내부의 불편함이 일본에는 어떤 이점을 안겨줄 것인가 궁금하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은 그저 자위(自慰)에 불과하다. 지식이 있다면 냉정하게 자신의 주변을 하나씩 재점검 해보라. 당신의 눈에 친일매국세력과 일본기획자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권과 정부의 모습도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안타깝다. (20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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